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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쓰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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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년            반

이름                          
일상생활 속의 잘못 쓰는 말을 바르게 써 봅시다

잘못 쓰는 말

1	 희수 어머니와 희수의 대화를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네,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있었던 일을 
쓰는 중이에요. 

(계속 일기를 쓰며)
그런데 엄마, ‘널판지’라고 적는 것이 �  

맞아요? ‘널빤지’라고 적는 것이 맞아요? 

우리 희수가 일기를 쓰고 있구나. 

널판지……. 널빤지…….
정말 헷갈려요. 

글쎄, 희수가 생각할 때는 뭐가 맞는 것 같니?

널빤지가 맞단다. 일상생활에는 ‘널빤지’를  
‘널판지’로 잘못 쓰는 경우가 많단다. 혼동되는  
낱말이 많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앞으로 그런 낱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희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2) 희수가 잘못 쓸 뻔한 낱말은 무엇인가요?

(3) 희수와 같은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나요?



2

잘못 쓰는 말 일상생활 속의 잘못 쓰는 말을 바르게 써 봅시다

2	 잘못 쓰는 말을 바르게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께 여쭤보는 
방법이 있어.

누리집에서 검색해 
보는 방법도 있지.

잘못 쓰는 낱말이 있는 경우 
국어사전을 찾아보는 것은 좋은 
방법이에요. 국어사전에 있으면 
맞춤법이 맞는 낱말이고, 없으면 틀린 
낱말이에요. 둘 다 국어사전에 나오는  
경우는 의미를 파악해서 상황에  
알맞게 사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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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낱말 중 국어사전에 나오는 낱말에 ◯표 하고 낱말의 뜻을 써 봅시다.

4	 3에서 ◯표 한 낱말을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봅시다.

일상생활 속의 잘못 쓰는 말을 바르게 써 봅시다

낱말 내가 만든 문장

꼴불견

뜻:

꼴볼견

깍듯하다

뜻:

깎듯하다

넌즈시

뜻:

넌지시

똬리

뜻:

또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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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잘못 쓴다고 생각되는 말을 쓰고 국어사전에서 찾아봅시다.

놀이 규칙!

가위바위보를 하여 순서를 정합니다.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이 한 칸씩 이동합니다.

문제에 대답하지 못하면 이전에 있던 자리로 돌아갑니다.

‘도착’ 칸에 도착하면 ‘출발’ 칸에서 또 다시 출발합니다.

도착 횟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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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출발!

뒤로 1칸

찬스!
그냥 통과

도착!
축하해요!

꼴불견
/

꼴볼견

널빤지
/

널판지

넌지시
/

넌즈시

깍듯하다
/

깎듯하다

똬리
/

또아리

6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놀이를 해 봅시다.

잘못 쓴다고 생각되는 말

예 쭈꾸미

국어사전에서 찾은 말

예 주꾸미




